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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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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scalar Reinterpretation of the First Crusade*

Dong-min Lee**

요약 : 본 연구는 중세 서양사의 대전환점이라 평가받는 십자군 전쟁의 시초이자, 4개의 십자군 국가가 성립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지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성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리스도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 간의 종교전쟁을 넘어, 서유럽과 동로마, 이슬람 세력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

로 관련되어 일어난 역사지리적 사건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서유럽 스케일, 동로마 스케일, 이슬람

세력 스케일, 성지 예루살렘 스케일이라는 네 개의 지리적 스케일에 초점을 맞추어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토대로 재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배경에는 봉건혁명에 접어든 서유럽의 경제력･군사력 강화 및 내부적 모순, 아나톨리아반도를 

상실하는 등과 같은 동로마 제국의 지정학적 위기, 이슬람 세력의 지정학적･문화지리적 분열, 셀주크 제국 치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의 그리스도교도 순례 봉쇄 등과 같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의 지정학적･문화역사지리적･군사지리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자리잡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전개, 나아가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 제1차 십자군 전쟁, 다중스케일적 접근,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예루살렘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First Crusade, a great turning point in Medieval European history
tha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 crusader states, from a geographic perspective. The Crusades are a
series of historical geographic events associated with the diverse interests and complex relations of geopolitical 
actors in Western Europe, the Byzantine Empire, the Islamic world, and Jerusalem in the Holy Land, not merely
religious wars over the sovereignty of the Holy Land between the Christian and Islamic world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reinterpret the First Crusade via a multiscalar approach focusing on the four geographic 
scales of Western Europe, the Byzantine Empire, the Islamic World, and Jerusalem.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rst Crusade was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s of diverse geospatial, cultural, historical-geographic, and 
military-geographic actors on various scales, such as the prosperity and internal contradictions of Western Europe
in the era of the Feudal Revolution, the geospatial crisis of the Byzantine Empire, which had lost Anatolia,
the geospatial and cultural-historical separations of the Islamic World, and the Seljuk Empire’s blockade of 
Jerusalem against Christian pilgri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meaningful lines of discussion on 
geographic approaches to the causes and processes of the First Crusade and its military history.
Key Words : The First Crusade, Multiscalar approach, Western Europe, Byzantine Empire, Islamic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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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십자군 전쟁은 중세를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9회에 걸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 수복을 목표로 전 유럽이 이슬람 

세력과 2세기에 걸쳐 총력전을 벌인 중세의 대사건이었

다(Seibt, 1987, 차용구 역, 2013; Blaydes and Paik, 2013). 

십자군 전쟁에는 평민이나 몰락 귀족에서부터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국왕,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세력의 발흥으로 위축되었던 유럽 세계의 지중

해 무역이 부흥하는가 하면 동로마 제국이 치명타를 입

고 몰락하는 등 중대한 역사적･역사지리적 변화가 일어

나기도 했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Blaydes 

and Paik, 2016). 아울러 십자군 전쟁은 로마 가톨릭 교

회의 권위와 장원 경제에 토대한 중세 봉건제에 타격을 

입히고 상업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는 등, 중세 유럽의 

이념적･경제적･사회적 질서가 해체되고 르네상스와 근

세로의 이행을 유발한 역사적 대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한다(Haskins, 1927, 이희만 역, 2018; Blaydes and Paik, 

2016). 즉, 십자군 전쟁은 중세 서양사를 관통하는 대사

건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따라서 서양사 연구

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통설과 상이한 부분도 

작지 않다. 우선 십자군 전쟁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단

정 짓기에는 무리가 많다. 왜냐하면 제1차 십자군 전쟁

에서 십자군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

국(Kingdom of Jerusalem), 안티오키아 공국(Principality 

of Antioch), 트리폴리 백국(County of Tripoli),1) 에데사 

백국(County of Edessa)이라는 4개의 십자군 국가를 세

웠으며, 이들은 짧게는 52년(에데사 백국, 1098-1150)에

서 길게는 2세기 가까이(예루살렘 왕국, 1099-1291) 지

속했다. 비록 1187년에 아이유브 왕조(Ayyubid dynasty)

가 예루살렘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예

루살렘 왕국은 그 뒤에도 100년이 넘도록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역시 예루살렘의 재탈환과 이슬람 세계

의 약체화를 위한 십자군 전쟁을 수 차례 이상 이어 갔

다. 즉, 십자군 전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지 수복’이라

는 허울만을 좇았던 ‘실패로만 점철된 전쟁’이라기보다

는, 예루살렘 및 그 일대의 지배권을 둘러싼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항쟁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홍용진, 2014).

특히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키아 공국, 트리폴리 백국, 에데사 백국이라

는 십자군 국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만 한정해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망이나 배타성

뿐만 아니라, 중세 서유럽과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거대한 전쟁이었다(Haskins, 1927, 이희만 역, 

2018; 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 Latham, 

2011). 물론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 살상이

나 민간인 학살 등의 잔혹 행위가 다수 일어났고, 이 때

문에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 900주년인 1999년 

7월 15일에는 일군의 미국과 유럽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정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십자

군 전쟁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으며, 이는 이듬해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십자군 전쟁에 대한 공식 사죄

로 이어졌다(Megoran, 2010). 하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인

해 빚어진 각종 잔혹 행위에 대한 반성의 중요성과는 별

개로, 십자군 전쟁을 단순히 종교전쟁, 또는 선과 악의 

이분법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바람직하다고 보

기 어렵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지

리적 성격이 강한 목표를 가졌다. 그리고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지정학적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

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이라는 

거대한 공간적 스케일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견

지에서도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1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의 상호연

관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한 재해석이 이루어질 필요성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2백 년 가까이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효시이자 그 자체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지정학적･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토대로 재해

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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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십자군(Crusade)의 개념 정의와 십자군 

전쟁 개관

십자군 전쟁을 뜻하는 영어단어 ‘crusade’는 십자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 ‘croix’에 유래2)하며, 십자군 전쟁 

외에 성전(聖戰)이나 어떠한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위

한 전쟁, 투쟁 등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Metcalf, 

1995). 십자군은 성전을 뜻하는 단어인 만큼, 엄밀히 말

해 십자군 전쟁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루살렘 탈

환 및 확보를 위한 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기사단(Tuetonic Order), 리보니아 검형제 기

사단(Livonian Brothers of the Sword) 등이 주도하여 그

리스도교 신앙이 퍼지지 않았던 발트해 일대를 정복하

고 해당 지역의 토착 신앙을 말살한 다음 그리스도교 신

앙과 문화를 이식한 북방 십자군(1147-1410) 또한 십자

군 전쟁의 한 부류에 해당한다(von Güttner-Sporzyński, 

2015). 바예지트 1세(Bayezid I)가 지도하는 오스만 제국

의 서진(西進)을 막기 위해 1396년 헝가리 왕국의 주도 

아래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왕국, 잉글랜드 왕국, 폴란

드 왕국, 왈라키아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

국, 불가리아 제국, 독일기사단 등이 결성한 범유럽 연합

군 역시,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에 맞서 그리스도교 세계

를 지킨다는 뜻에서 니코폴리스 십자군이라 불리기도 

한다(Kranzieritz, 2020).3) 이외에 중세 서유럽에서 무수

히 일어났던 이단 종파나 후스파 그리스도교4) 등을 진압

하기 위한 종교전쟁에도 십자군이라는 명칭이 붙은 경

우가 많다(Barber, 2000; Fudge, 2017). 이처럼 십자군이

란 단순히 성지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군사적 원정만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중세 서유럽에서 종교적 명분

을 바탕으로 일어난 전쟁 전반을 일컫는 개념이기도 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지 수복을 모토로 내건 

십자군을 따로 ‘성지 십자군(Holy Land Crusades)’이라 

지칭하기도 한다(Blaydes and Paik, 2016).

하지만 중세에 일어난 여러 십자군 전쟁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역사적으로도 중요성이 높은 전쟁은, 바로 

성지 십자군 전쟁이다. 실제로 역사학계에서도 ‘십자군

(Crusades)’이라는 용어는 성지 십자군 전쟁을 가리키며, 

이외의 다른 십자군 전쟁은 북방 십자군, 니코폴리스 십

자군 등의 수식어를 붙여 표기한다(Latham, 2011).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십자군’이라는 용어 역시 

성지 십자군을 지칭함을 밝혀 둔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 시작되었다. 셀주크 제국(Seljuk 

Empire)의 위협에 처한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 1세

(Alexios I Komnenos)의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은 교황 

우르바누스 2세(Urbanus II)가 1095년 11월 27일 프랑스 

중부의 클레르몽에서 이교도의 손에 떨어진 성지 예루

살렘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호응한 서유럽 

각지의 영주와 기사들이 이듬해 동로마 제국으로 향한 

뒤 동로마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진

격함으로써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막이 올랐다. 제1차 십

자군 전쟁에 참여한 십자군 병력은 애초에 예루살렘 탈

환이 아닌 아나톨리아반도 수복을 노렸던 동로마 측의 

미온적인 지원과 길어진 보급선, 무슬림 토호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며 심지어는 가축의 

분변에 섞여 나온 곡물 낟알이나 전사자의 시체를 먹을 

정도로 악전고투하기도 했으나, 각지의 무슬림 토호와 

군사 지휘관을 상대로 승리를 이어간 끝에 1099년 7월 

예루살렘 점령에 성공한 뒤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키아 

공국, 트리폴리 백국, 에데사 백국이라는 4개의 십자군 

국가를 건국하는 데 성공했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성공으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성

지 및 그 주변의 레반트 해안지대의 영토 등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할 수 있었지만, 십자군 국가들은 유

럽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난점, 교황청이나 동로

마 황실과의 갈등, 십자군 국가 건국 직후 지도자들이 

벌인 대외 원정의 실패, 장기 왕조(Zangīyūn)나 아이유

브 왕조 등의 강력한 이슬람 왕조 등장 등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몰락해 갔다. 1150년에는 에데

사 백국이 장기 왕조에 의해 멸망했고, 1187년에는 아이

유브 왕조가 예루살렘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

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 세계는 예루살렘과 십자군 국

가를 수호･탈환하기 위해 2-9차 십자군 전쟁을 이어 갔

다. 하지만 1차 때와 달리 이들 십자군 전쟁은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이미 이슬람 세력이 십자군에 

맞서 단결해 있었고, 여러 군주와 제후, 기사들의 연합체 

성격이 강했던 십자군의 한계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일

례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주요 강국이 참전한 제3

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이동 중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Frie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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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arbarossa)가 급서하면서 이탈하는 바람에 전력이 크

게 약화하는 위기를 겪었고, 결국 예루살렘 탈환에 실패

했다(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심지어 아이유브 왕조

의 중심지인 이집트를 공략하기 위해 시작된 제4차 십자

군 전쟁(1202-1204)은, 동로마로부터 지중해의 해상권을 

빼앗으려는 베네치아의 회유에 넘어간 십자군 병력이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여 함락하는 바람에 동로마 제국

이 분열하여 와해하는 결과를 낳기까지 하였다. 1291년 

마지막 남은 십자군 국가인 예루살렘 왕국이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에 멸망하면서,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그저 종교적 맹신이나 불관용

이 낳은 살육이나 비극, 침략전쟁 정도로만 여겨서는 곤

란하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와 역사지리적 판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역사

적으로는 물론 지리적으로도 중요성이 큰 사건이다. 우

선 서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해 로마 가톨

릭 교회의 권위가 흔들렸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봉건

제후와 기사들이 전사하거나 전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교회와 봉건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사회

가 르네상스, 근대 사회로 전환해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Seibt, 1987, 차용구 역, 2013; 김능우･박용진 편

역, 2020). 십자군 국가의 출현과 이에 따른 성지순례의 

재개는 서로마의 멸망과 이슬람 왕조의 대두로 인해 위

축된 유럽인의 지중해 무역이 다시 활발해짐에 따라, 도

시 상공업자의 대두에 따른 유럽 봉건제의 몰락과 근세･

근대로의 이행이 촉진되었고 한편으로 지중해 대신 동

유럽과 흑해를 경유하는 무역로를 통해 번성하던 키예

프 루스(Kievan Rus’)가 몰락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

였다(Blaydes and Paik, 2016; 이동민, 2022a). 십자군 전

쟁 과정에서 동로마는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까지 몰락

했고, 이는 훗날 오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반도와 발칸

반도를 지배하면서 이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에 포섭되

거나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변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Davies and Davis, 2007; Çelik, 2010). 아

울러 2백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교 간의 적개심이 눈에 띄게 깊어지는 중요한 계기였고, 

이는 오늘날 유럽 및 서구 세계와 이슬람 문화권 간의 

대립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Maalouf, 1983, 김

미선 역, 2002; Megoran, 2010).

2. 다중스케일적 접근

다중스케일적 접근이란 지리적 현상이나 연구주제를 

특정한 한 가지 스케일을 넘어, 도시, 촌락, 지역, 국가, 

국외, 문화권, 대륙, 글로벌 등 다양한 스케일에 존재하

는 요인과 행위자의 중층적, 또는 수평적 상호관련성이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리학적 관점을 말한다(박배

균, 2012; 한주성, 2018; 이동민, 2022a). 지리적 현상을 

국가, 대륙 등 특정한 단일 스케일에 고착하는 대신 다양

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지리학에서 스케일이 지표 공간

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

에서 지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특정한 

한 가지 스케일을 벗어나 다양한 스케일의 관점에서 지

리적 연구주제에 접근함으로써, 스케일의 한계를 보완

하고 더욱 폭넓고 심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enner, 2001; 박배균, 2012). 더욱이 세계화로 인해 국경

을 비롯한 지리적 경계의 유형이 유연해지고 다양해지는 

한편으로 경계 지워진 스케일 간의 이동과 교류가 자유

로워짐에 따라, 다중스케일의 지리학적 의의는 더한층 

주목받고 있다(Park, 2005; Laine, 2016; 한주성, 2018). 

예를 들어 황진태･박배균(2014)과 박배균･최영진(2014)

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입지 선정

이 단순히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하던 대한민국 정

부(국가 스케일 행위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를 넘어, 지

역 유지라든가 지역사회 출신의 정치인 및 해당 지역 인

근 도시의 인프라 등 지방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 1980

년대까지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재일 한

국인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산업화의 유산 등 

국제･글로벌 스케일의 행위자 등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

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생산된 결과물임을 밝힌 바 있다. 

Barrett(2013)은 전 지구에 걸친 문제인 동시에 그 원인

과 전파 과정, 영향력 등에서 지리적인 편차를 보이기도 

하는 특성을 갖는 기후정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서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기하기

도 하였다. 아울러 이동민 등(2016)은 다중스케일적 접

근에 바탕을 둔 지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도시 공간을 

특정 스케일에 고착된 경관이나 이미지에 국한한 편향

되거나 왜곡된 이해가 아닌, 다양한 경관과 공간 구조가 

혼재하는 공간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게도 하였다. 이처럼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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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공간적 스케일에 대해 새롭고 다각적이며 비판

적인 인식론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지리학은 물론 사

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Brenner, 2001; 

황진태･전원근, 2020).

물론 국가 등 특정 스케일에 매몰된 지리적 인식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라는 성격을 가진 다중스케일적 접

근에도 문제점이나 한계는 존재한다. 일례로 다중스케

일 연구의 근간인 스케일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Wheatley and Johnson, 

2009). 게다가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1980년대부터 이루

어지기 시작한 신지역지리학의 대두와 관계가 깊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담론이기도 하다(한주성, 2018; Hassink 

et al., 2019). 게다가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다양한 스케

일의 관련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방법이지, 

그렇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데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보편타당

한 지리학 연구방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스케일의 상호

의존성과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최신 담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무

의미하다거나 지리학 연구의 방법론으로써 결함이 많다

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공간적 스

케일 및 스케일 간의 연결성과 관련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지리학 연구의 발전과 지평 확대에 의미 있게 이바

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다중스케일적 접근

은 앞서 살펴본 몇 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

어 지리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과 스케일을 다루는 지리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주

목받고 있다(Wheatley and Johnson, 2009; Xiang, 2013; 

Hassink et al., 2019; Henry et al., 2019).5)

3.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필요성

전쟁사는 지리적 속성이 매우 강한 분야일 뿐만 아니

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적용할 필요성 또한 크다. 이

는 전쟁의 속성과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전쟁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의 정치적･지정학적 요인이 결부되어 일

어나며, 전쟁의 과정은 다양한 인문･자연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결부되고, 전쟁의 결과는 국경, 정치체제, 지정

학적 질서 등을 재편하며 지정학적 스케일의 재편을 초

래한다(Keegan, 1993, 유병진 역, 2018; Gat, 2006, 오숙

은･이재만 역, 2017; 이애진･박지훈, 2016; 최성재 등, 

2016; 이동민, 2022b). 이를테면 러일 전쟁은 19세기 영

국과 제정 러시아의 패권 다툼인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글로벌 스케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제정 

러시아의 대립과 갈등(한반도-동아시아 스케일), 필리핀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사정(동남아시아-태평양 스케일), 국토의 종심이 매우 

깊고 해안선이 분단된 데다 유럽 방면의 전선에 주력군

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제정 러시아의 사정(러시아 스

케일) 등 다양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 간의 정치적･

지정학적･군사지리적 관계 속에서 일어났으며, 그 결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좌절(글로벌-태평양 스케일), 일

본의 조선 침탈 및 미국의 필리핀 점유 승인(동아시아 

스케일) 등과 같은 지정학적 스케일의 재편이 일어났다

(Venier, 2004; Kowner, 2006; Minohara, 2016). 제1차 

세계대전 또한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

전 및 러일 전쟁에 따른 세계 지정학 질서의 재편(글로

벌 스케일), 독일제국 황제 빌헬름 2세의 팽창 정책에 

따른 유럽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과 삼국동맹-삼국협상 

간의 갈등(유럽 스케일), 발칸반도를 둘러싼 제정 러시

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간의 대립(유럽-발칸반도 

스케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왕국, 그

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 거주하던 세르비아계 간의 민족적 갈등(발칸반도 스

케일) 등 다양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발발했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제

정 러시아, 오스만 제국의 해체 및 이에 따른 다수의 신

생국 독립, 제국주의 식민지의 재편, 공산국가의 등장 등

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 이

루어졌다(Venier, 2004; Rüger, 2007; Clark, 2012, 이재

만 역, 2019; Gerwarth, 2016, 최파일 역, 2018).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의 역

사지리적 영역 분화(동유럽-우크라이나 스케일), 19세기 

이후 우크라이나의 산업화･도시화(구소련/러시아-우크

라이나 스케일),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혼란(우크라이

나 스케일), 푸틴 정권의 지정학적 전략(글로벌 스케일), 

냉전 종식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글로벌-우크라이나 스

케일) 등 다양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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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필요가 있다(이동민, 2022a).

이처럼 전쟁과 전쟁사는 단순히 국가 스케일 간의 무

력 충돌을 넘어, 지역, 지정학적･군사지리적 요지, 민족

집단의 지리적 분포, 대륙이나 글로벌 스케일에서 일어

나는 지정학적･군사지리적 대립이나 갈등 등과 같은 다

양한 스케일에서의 요인과 행위자, 그리고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이나 스케일의 변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사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십자군 전쟁 또한 예외가 아

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서구 세계의 사실상 전체가 

연관된 전쟁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한 재해석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그리스도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종

교전쟁(Maalouf, 1983, 김미선 역, 2002), 또는 단합한 십

자군이 지정학적으로 분열한 이슬람 세계의 군대를 격

파하고 십자군 국가를 세운 전쟁(Frankopan, 2012, 이종

인 역, 2018; 홍용진, 2014;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과 

같은 수준을 넘어,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계 등 

다양한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 및 관련성에 착안한 다중

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계획

본 연구는 다중스케일적 접근과 문헌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역사나 역사지리 주제를 다

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한 선행연구(황진태･전

원근, 2020; 이동민, 2022a)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절

차를 거쳤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 배경을 

지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틀인 스케일을, 서유럽, 동로

마 제국, 이슬람 세력,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4개

의 스케일로 나누어 보았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주체이고, 동로마 제국은 우르바누스 2세

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명

분을 제공한 주체이며, 이슬람 세력은 십자군과 적대했

던 주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지 예루살렘은 십자군 

전쟁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지정

학적･역사지리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4개를 제1차 십자군 전

쟁의 발발 배경과 관련된 주요 지리적 스케일로 선정하

였다. 

물론 이 4개의 스케일은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규모나 

위계가 비슷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케일 간의 

중층적 관련성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다중스케일

적 접근의 특징 및 연구 동향(박배균, 2012; 박배균･최영

진, 2014; 황진태･박배균, 2014)에 맞지 않아 보이는 측

면도 있다. 하지만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핵심은 어떠한 

현상을 특정한 스케일에 국한해서 살피는 대신, 다양한 

스케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있다(박배균, 2012; 이

동민 등, 2016).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스케일의 중층성

이나 위계성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도 아니다(Bruslé, 

2013; 한주성, 2018). 실제로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라

는 유사한 층위의 스케일 간의 국경 형성과정을 다중스

케일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Bruslé(2013)의 연구와 같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서유럽과 동로마는 

성지 예루살렘을 장악 및 봉쇄한 이슬람 세력에 대항한 

그리스도교 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스케일로도 분류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엄연히 다른 스케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것이 십자군 전쟁을 단순히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 정도로 바라보아서는 곤란한 이유

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윗 문단에서 제시한 4개

의 스케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개의 지리적 스케일을 바탕으로 

제1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이와 

중요하게 연관되는 스케일별 요인과 행위자들을 도출한

다. 이를 통해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해석과 논의를 제시한다.

IV. 제1차 십자군과 관련된 스케일별 주요 

요인과 행위자

1. 서유럽 스케일

1) 봉건혁명이 불러온 서유럽의 번영과 모순

서양 중세는 흔히 ‘암흑시대’라 일컬어지지만, 실제로

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며 번영했던 시대였다. 물론 

6-7세기까지 서유럽은 소빙하기의 지속, 게르만족 국가

들의 난립과 분쟁 등으로 인해 인구까지 감소하는 혼란

상을 겪었다. 하지만 프랑크 제국의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가 서유럽의 상당 부분을 통일한 8세기 이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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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년 동안 이어진 중세 온난기를 맞이한 서유럽은 카롤

루스 대제가 수립한 봉건제의 질서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어 갔다(Abels, 2009; Fagan, 2009). 제후들이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갖는 봉건제이지만 그 덕분에 서유럽은 

되려 권력이 분산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종교적･

이념적 동질성 아래 프랑크 제국이 9세기 중반 해체된 

뒤에도 정치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양성

과 유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중장기병을 효율적

으로 확보함으로써 군사력 강화도 실현할 수 있었다

(Gat, 2006, 오은숙･이재만 역, 2017; Blaydes and Chaney, 

2013). 11세기 서유럽은 봉건제가 확립된 가운데 농업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인구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를 봉건혁명(Feudal Revoultion)

이라고 지칭한다(Abels, 2009; Blaydes and Chaney, 2011; 

2013).

하지만 봉건혁명기 서유럽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경제

적･사회적 모순도 자라났다. 우선 인구가 증가하고 봉건

제, 나아가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면서, 귀족층 사이의 경

쟁과 대립이 치열해졌다. 인구가 증가하고 평화가 도래

했는데 땅이 늘어나지는 않으니, 영지를 상속받지 못한 

채 도태되는 귀족이 생겨난 것이다. 이 때문에 봉건혁명

이 도래한 서유럽에서는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은 적었

지만, 영지 계승권을 둘러싼 소규모의 분쟁이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Howard, 2009; Urban, 2015). 서열

상 영지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거나 상속권 다툼에서 밀

려난 귀족들은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기사 교육을 통해 

기른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용병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는 떼강도로 전락하기까지 했다(Hanawalt, 1975; Urban, 

2015). 일례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안티오키아 공

국을 수립하고 보에몽 1세(Bohémond I)로 즉위하게 되

는 보에몽 드 타랑트(Bohémond de Tarente)는, 시칠리

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정복한 노르만인 정복자 로베르 

기스카르(Robert Guiscard)의 장남이었던 데다 젊은 시

절부터 매우 유능한 기사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지만, 아

버지 사후 이복동생들과의 상속 경쟁에서 패하여 영지

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허송세월해야 할 정도였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그뿐만이 아니었다. 예루살렘 

왕국을 건국한 고드프루아 드 부용(Godefroid de Bouillon)

은 신성 로마 제국의 로렌 공작이기는 했지만,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히 4세(Heinrich IV)가 그의 영지를 탐내는 

바람에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영지를 제때 상속받지 못

했던 경험을 가진 이였다.

즉, 서유럽 각국의 군주와 유력 제후들이 주도한 제2

차 이후의 십자군 전쟁과 달리,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보

에몽, 고드프루아 등 영지 상속을 둘러싼 경쟁에서 패하

거나 문제를 빚은 이들의 비중이 컸다는 특징을 가진다

(Latham, 2011; 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이러

한 특징은,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봉건제와 장자 상속제

가 확립되고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해 가던 가운데 몰락 

귀족층이 생겨나던 11세기 후반 서유럽의 현실 속에서 

그런 이들이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과 관련된 서유럽 

스케일의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6) 실제

로 제1차 십자군 전쟁에는 이처럼 봉건혁명의 번영과 모

순 속에서 토지를 확보하려던 서유럽 봉건제후와 기사

들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논의도 있다(Latham, 2011).

2)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교리적 위기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적으로는 서유럽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지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정치적으로 

보호할 프랑크 제국은 카롤루스 대제 사후 장자 상속권

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상속권 문제로 분열했으며, 그 

계승자 격인 신성 로마 제국은 왕권 강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황제와 제후들 간의 알력이 불거져 있는 상태였

다.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를 위시한 신성 로마 황

제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호자라는 정치적 명분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내정에 집중하는 대신 무리한 이탈

리아 원정을 이어 가는 가운데, 봉건제후 세력이 대두하

여 황제와 대립하는 구도가 빚어진 결과였다(Latham, 

2011). 물론 교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중부

에 교황령이라는 제법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교황

령의 실력만으로 교회의 권위 실추나 부패, 타락을 효과

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군주나 제후 등 가톨릭 교리상 평신도에 불과한 이들이 

성직자를 임명하는가 하면 성직자들이 성직 매매를 일

삼는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us VII)는 성직 매매와 평

신도의 성직자 서임, 성직자의 결혼을 엄금하는 등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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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회 개혁을 추진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의 부

패 척결과 교황권의 강화, 교회의 결속을 시도했다. 그

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은 이후 이어지는 교회법의 체계

화에 의미 있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그가 가톨

릭 교회의 성인으로 시성 되도록 만들기도 했다(장준철, 

2021). 하지만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은, 신성 로마 제

국의 왕권 강화를 시도하던 하인리히 4세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반 하인리히 4세 성향의 제후들과 성직자들을 규합한 뒤 

일시적으로 하인리히 4세를 굴복(카노사의 굴욕, 1077)

시키기도 했지만, 1084년 하인리히 4세의 침공을 받아 

로베르 기스카르의 영지로 망명한 뒤 이듬해 그곳에서 

객사하고 말았다.7) 

이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

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

다. 군주와 제후들이 겉으로는 독실한 신앙심을 유지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교회

의 권위에 도전했다고는 하지만, 중세 서유럽의 정신적 

헤게모니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었다. 비록 종

국에는 하인리히 4세의 공격을 받아 교황령에서 쫓겨난 

뒤 객사했다지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카노사의 굴욕에

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여 그를 일시 굴복게 했음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절

대적이지는 못했을지언정 매우 강했음을 보여 준다(장

준철, 2021). 비록 교회나 교황의 힘만으로 유럽의 군주

나 제후들을 절대복종케 할 수는 없었지만, 서유럽 세계

에서 교회나 교황의 권위는 유럽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세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

을 지켜줄 프랑크 제국의 해체와 신성 로마 제국의 혼란

상 속에서 부정부패와 이단 종파의 등장, 성직자의 부패

와 타락 등의 문제에 시달리는 한편으로, 서유럽 세계를 

정신적･이념적으로 지배할 힘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종교적･이념적 힘을 활

용하여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권위, 권력에 

도전하는 군주나 봉건제후 세력에 대응할 필요에 직면

했던 셈이다. 이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정은 ‘신이 

(전쟁을)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Deus Vult’라

는 모토가 제1차 십자군의 결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2. 동로마 제국 스케일

1) 동로마 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과 이에 따른 

11세기의 위기

로마 제국 후기에 이미 로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며 로마를 계승했다. 특히 유스티니아누

스 대제(Justinian the Great) 재위기(527-565)에 동로마

는 대대적인 대외 원정을 통해 옛 로마 영토의 상당 부분

을 회복하기까지 했다. 동로마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무역로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얻었고, 이를 바탕

으로 정예 용병대를 고용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했

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우수한 문

물을 계승･발전한 동로마는 서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선진국이었다

(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 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중세 유럽 최강국이자 최선진국인 동로마였지만, 유

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 동로마는 계속된 악재에 시달

리며 영토를 잠식당하고 내부적인 모순과 위기에 시달

렸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동로마의 지정학적 

환경이 그러한 위기를 불러온 측면도 다분했다. 동로마

는 영토가 광대하기도 했지만 국경선이 길었고, 긴 국경

선의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서유럽, 남동쪽으로는 페르

시아, 북동쪽의 발칸산맥 너머로는 스텝 지대가 발달하

여 불가르인, 페체네그인 등의 기마 유목민이 활동하기

에 유리한 영역(오늘날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

크라이나 등지)과 인접했다. 이들은 모두 동로마로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동로마는 강

력한 군사력을 어느 한 전선이나 전역에 집중하기 어려

웠다. 더욱이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발칸산맥

과 보스포루스해협이라는 천연 장애물, 그리고 테오도

시우스 2세(Theodosius II) 재위기(408-450)에 완공된 3

중 성벽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지만, 광대한 동로마

의 변경이 이처럼 방어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것도 아니

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와 오랫동안 소모전을 이어 가던 

동로마는 7세기 말-8세기 초반에 걸쳐 우마이야 왕조에 

북아프리카와 예루살렘, 레반트를 잇는 광대한 영토를 

빼앗겼고, 9-11세기에 걸쳐 불가리아 제국과 페체네그인

은 발칸산맥 너머의 영토를 잠식했다. 지중해 영토 역시 

이슬람 세력, 서유럽과의 각축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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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반에는 로베르 기스카르가 그러한 갈등 구도를 

이용하여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영토를 정복한 뒤, 

심지어 동로마를 정복하여 동로마 제위를 찬탈할 시도

까지 할 정도였다(Loud 2013; Ostrogorsky, 2006, 한정숙･

김경연 역, 2014).8) 계속되는 외침과 영토의 상실은 당연

히 동로마의 국력 약화로 이어졌고, 동로마 제국은 사방

의 적과 인접한 국토를 방어할 역량을 잃어 갔다.

2) 아나톨리아반도의 상실에 따른 동로마 제국의 

지정학적 대위기

1071년 동로마군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 제국

군에게 참패했고, 이를 계기로 11세기 후반 동로마는 아

나톨리아반도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아나

톨리아반도의 지정학적･경제지리적 입지조건이었다. 동

로마 처지에서 아나톨리아반도의 상실은 영토나 국력의 

축소를 넘어, 국가의 존망에 치명타를 가할 중차대한 위

기였다.

아나톨리아반도는 고대부터 농업 생산성이 풍부한 데

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수많

은 문명이 번성했고 이곳을 노리기 위한 전쟁도 여러 차

례 일어난 지역이었다(Marro, 2010). 동로마가 서로마 

멸망 후에도 천 년 가량 지속하며 유럽의 강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이 같은 아나톨리아반도의 

지리적 특징도 포함되어 있었다(Lightfoot, 2007). 그뿐

만이 아니었다.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아나톨

리아반도 북서쪽의 보스포루스해협 바로 건너편에 입지

한다. 아무리 콘스탄티노플이 바다와 산지에 둘러싸인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을 가진 데다 난공불락의 삼중 

성벽으로 요새화되었다고는 하나, 적국의 영토가 수도

에 인접한다면 동로마는 수도를 잃고 국가 존망의 위기

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키운 것은 동로마 제국 해군의 쇠

퇴였다. 본래 동로마 제국은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며 동지중해 무역을 통해 막대

한 부를 얻던 해상강국이었으나, 11세기의 위기 상황과 

더불어 해군력은 육군력보다도 훨씬 심각할 정도로 쇠퇴

했고 이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로베르 기스카르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신흥 해상강국 베네치아 공화국과 동맹

을 맺어야 할 정도였다(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

연 역, 2014). 콘스탄티노플은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림 1. 1090년 무렵 동로마 제국의 영역

출처 : World History Encyclopedia 웹사이트, ‘The Byzantine Empire c. 1090 CE’ 항목(본 자료의 저작권은 공용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며, 출처 웹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내용 일부 재구성).

주 : 지도에서 니카이아를 비롯한 아나톨리아반도 일대(점선 서쪽)은 룸 술탄국의 영역이며, 해당 색으로 표시된 영역 전체는 명목상 

셀주크 제국의 영토였음. 두클랴 왕국은 동로마 제국의 속국이고, 노르만 영토는 1130년 시칠리아 왕국이 건설되기 전 로베르 

기스카르의 후손들이 공국, 백국 등의 형태로 지배했던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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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톨리아반도를 잃은 데다 해군력까지 약체화된 상황

이니 아무리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입지한 견고한 요새 

도시라 한들 적군의 침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나톨리아반도의 수복은 11세기 후반 

동로마의 지상 과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아나톨리

아반도를 수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사회적 중심지를 

잃은 동로마가 부흥할 힘을 잃음은 물론, 지정학적･군사

지리적 완충지를 잃은 콘스탄티노플이 적의 공격을 받

거나 함락당하며 제국의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위험성

까지 컸기 때문이다. 

3) 서유럽과의 종교적 동질성과 이질성: 경쟁자

이자 형제

11세기 동로마 제국은 사실상 서유럽과는 뿌리는 같

되 교리가 상이한 종교가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이미 

7-8세기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황과 콘스탄티노

플 총대주교좌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 간의 반목

과 대립이 불거지며 분열해 가던 그리스도교 교회는, 

1054년 로마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상호 

파문하는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분열했다(Frazee, 2007). 

서유럽과 동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사회

적으로도 이질적인 부분이 컸다. 봉건제 사회였던 서유

럽과 달리 동로마 제국은 중앙집권 체제였고, 서유럽에 

비해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등 고

대 그리스 문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지리적 연결성

도 강했다(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 

심지어 이들은 전쟁에 대한 관점까지도 상이했다. 성지 

예루살렘은 물론 발트해 연안 등지에서도 종교적 신념

을 명분 삼아 십자군 전쟁, 즉 성전을 벌였던 서유럽과 

달리, 동로마는 전쟁을 종교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전쟁

관과 군사교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하드, 

즉 이슬람교의 성전을 신성시하는 이슬람 세계를 경멸

하는 풍조까지 갖고 있었다(Stouraitis, 2011).9)

그런데 11세기 동로마 제국의 위기와 이에 따른 국력

의 약체화, 특히 아나톨리아반도 상실은 동로마 제국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비록 알

렉시오스 1세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위기에 몰린 제국

의 국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는 하나, 이미 영토도 

국력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 속에서 동로마 제국의 힘만

으로 아나톨리아반도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알렉시오스 1세는 로마 교황청, 즉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세력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비록 

상호 파문하며 서로 다른 교파로 분열했다고는 하나, 로

마 가톨릭과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는 엄연히 그리스도

교 교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가 이단의 등장이라는 문제에 몸살을 앓았다고는 하나, 

셀주크 제국이 아나톨리아반도를 넘어 서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마당에 동서 교회의 분열이 문제시되지는 않았

다. 이는 오히려 서유럽 스케일의 로마 가톨릭 교회 관

련 요인･행위자와 맞물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성전

을 호소함으로써 제1차 십자군이 결성되는 계기로까지 

이어졌다.

물론 동로마 제국 스케일에서 제1차 십자군은 어디까

지나 아나톨리아 수복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지

원이었지, 성지 예루살렘 수복을 위해 국력을 소모해 가

며 함께 싸워야 할 ‘성전사(聖戰士)’ 집단이 아니었다. 제

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 같은 이해관계와 이념적･종

교적 관점의 차이는, 제1차 십자군이 아나톨리아반도를 

넘어 레반트 방면으로 진격할 무렵부터 동로마 제국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함에 따라 십자군이 병력 충원 

및 식량･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Stouraitis, 2011; 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3. 이슬람 세력 스케일

1) 튀르크족 왕조 셀주크 제국의 대두에 따른 이슬람 

세계의 영역 변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이슬람 

문화를 창달했던 아바스 왕조는, 왕조와 종교의 수장을 

겸하는 이슬람교의 보편 군주인 칼리파가 임명한 각지

의 지방 총독이나 군사령관들이 군벌화･토호화되면서 9

세기 이후 분열･쇠퇴를 거듭했다(Latham, 2011).10) 칼리

파가 유명무실해지자 이슬람 세계에서는 각지의 지방정

권과 왕조가 난립했고, 그 와중에 수니파 계통의 아바스 

왕조 치하에서 소수파 내지는 이단 취급을 받던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은 909년 이집트를 근거지로 하며 독자적

인 칼리파를 내세운 파티마 왕조(Fatimid Caliphate)를 

세웠다.

이 같은 이슬람 세계의 분열은 이슬람 세계는, 11세기 

중반 아랍인이 아닌 튀르크인에 의해 일단락된다. 1055

년 셀주크 제국의 창건자 토그릴 베그(Toghrïl Beg)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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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11) 칭호를 받아 투으룰 1세(Tuğrul I)로 즉위했다. 

튀르크족은 이전부터 아바스 왕조의 용병으로 활동하며 

이슬람 세계에 유입되어 오고 있었지만, 셀주크 제국의 

대두는 아랍인이 아닌 튀르크인이 이슬람 세계를 대표

하는 국가를 세운 첫 사례였다. 셀주크 제국은 만지케르

트 전투에서 동로마 제국군을 대파하며 아나톨리아반도 

대부분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는가 하면 파티마 왕조로

부터 레반트를 빼앗는 등, 대외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눈에 띄게 팽창했다.

문제는 셀주크 제국의 대두가 단순히 이슬람 세력의 

왕조 교체, 또는 왕실이나 지배층을 이루는 민족집단의 

교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슬람 세력은 무함마드 생전부터 군사적인 정복 활동을 

통해 영역을 팽창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리스도교 등 이

교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

라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력과도 일정 부분 무역과 교류

를 이어 갔다(Berger, 2014). 즉, 중세 서구의 그리스도

교 세계와 아랍인이 주도한 이슬람 세계는 서로를 이단

시･적대시하는 한편으로 나름대로 공존한 측면도 무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셀주크 제국을 세운 튀르크인은 

아랍인에 비해 그리스도교 세계와 공존한 경험이 부족

했고, 이는 셀주크 제국이 아나톨리아반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교도’를 상대로 학살, 약탈, 방화, 강간 등의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이는 셀주크 제국의 침공을 당

한 당사자인 동로마 제국은 물론, 서유럽에까지 ‘야만적

인 이교도 세력’에 그리스도교 세계가 침탈당할 수 있다

는 위기감과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

다(Latham, 2011;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2) 셀주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정학적 분열

대외적으로 크게 팽창한 셀주크 제국이었지만, 훗날 

등장한 또 다른 튀르크계 이슬람 왕조인 오스만 제국 등

과 달리 셀주크 제국은 이슬람 세계를 장기간에 걸쳐 온

전하게 통치한 통일 왕조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너

무 빠른 팽창으로 인해 아나톨리아 등지를 온전히 이슬

람 문화권으로 포섭하지 못한 와중에, 그리스도교를 신

봉하는 토호들도 적지 않았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일례로 제1차 십

자군 전쟁 중이었던 1098년, 보에몽 1세, 고드프루아 등

과 더불어 십자군 병력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보두앵 드 

불로뉴(Baudouin de Boulogne)는 정교회 신앙을 강요

하던 현지 토호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12)를 신봉하던 주민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에

데사 백작 보두앵 1세(Baudouin I)로 즉위함으로써, 십자

군 국가의 하나인 에데사 백국을 세울 정도였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1077년에는 셀주크 제국의 황족 쿠탈므쉬오을루 쉴레

이만(Kutalmışoğlu Süleyman)이 쉴레이만 1세(Suleiman 

Shah I)를 칭하며 룸 술탄국(Sultanate of Rûm)으로 사실

상 독립했다(Peacock, 2006).13) 게다가 1090년대에는 후

계자 문제 등이 불거지며 내전까지 일어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티마 왕조는 셀주크 

제국에게 레반트를 빼앗기기는 했지만 근거지인 이집트

를 확고히 장악하며 건재했고, 셀주크 제국의 분열을 틈

타 레반트를 수복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1090년대 레반트는 셀주크 제국과 파티마 왕조 사이의 

분쟁 지역이 되었고, 심지어 파티마 왕조는 1096년 예루

살렘을 셀주크 제국으로부터 탈환하기까지 했다(김능

우･박용진 편역, 2020).

이처럼 1090년대는 이슬람 세계 전체는 물론,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목표였던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까지 

분열과 항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제1차 십자군 전

쟁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침공에 취약해질 수밖

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로 제1차 십자군 병력이 

레반트 진격 이후 동로마 제국의 소극적인 지원에 따른 

병력 충원과 보급의 어려움, 고온 건조한 기후와 익숙하

지 않은 지형지물 등의 난점에 직면하며 고전을 이어갔

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지의 토호 세력을 격파 또는 포

섭하며 예루살렘 수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데는, 이 같

은 이슬람 세계의 분열이 자리잡고 있었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4. 성지 예루살렘 스케일

1) 성지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

승천이 일어난 세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라는 세 종

교가 다 같이 신성시하는 성지이다. 유대교 입장에서 예

루살렘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적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창세기, 신명기, 역대기 하 등 구약 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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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의 신 야훼가 자신의 도읍과 성전이 입지할 장소

로 언급한 최상위 성지이다(Goulder, 2004; 신성윤, 2019). 

이처럼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신성시한다는 사실은, 마

찬가지로 구약을 종교 경전으로 중시하는 데다 종교의 

형성 및 전파 과정이 예루살렘이 속한 레반트 일대와 밀

접하게 관계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역시 

이곳을 성지로 여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경전인 신약에

서도 성지로 언급되는 장소이다. 그리스도교의 중요 경

전인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리고 바오

로 서신 등은 예루살렘을 참된 교회가 선구적으로 세워

질 장소이자 최후의 심판 이후 죄 사함과 구원의 장소라 

언급한다(신성윤, 2019).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부활한 장소 역시 예루살렘으로, 이 때문에 예루살렘

에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Taylor, 

1998). 이처럼 구약에 이어 신약까지도 성지로 언급한 

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까지 이루어진 그리스

도교의 성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 교리 확립에 큰 영

향을 미친 종교 회의인 칼케돈 공의회(451)14) 이후 수립

된 5대 총대주교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Kötter, 2022).15)

이슬람교의 최고 경전인 꾸란은 예루살렘을 직접 언

급하지는 않지만, 신학 연구에 따르면 꾸란 역시 예루살

렘을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신성시한다. 이를테면 

꾸란은 천사 지브릴(Jibra’il)16)의 인도를 받은 예언자 무

함마드가 메카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의 예배당에서 

먼저 기도를 올린 뒤에 메카로 이동하여 승천했다고 언

급하는데, 여기서 메카 이전에 무함마드가 방문한 장소

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신성윤, 2019). 게다가 

이슬람교 역시 구약과 신약을 경전으로 중시함을 감안

하면, 이슬람교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유대교나 그리스

도교와 차이가 있을지언정 종교적으로 가볍지 않은 의

미를 지니는 성지일 수밖에 없다.

2) 이슬람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 변화와 예루살렘 

및 레반트 해안지대의 지형

십자군 전쟁의 목표인 예루살렘은 이미 7세기에 이슬

람 세력의 수중에 떨어졌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

보다 400년 이상 앞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교 세력이 성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상실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의 

이슬람 왕조들은 그리스도교도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일정 부분 허용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교 

순례자를 위한 그리스도교 예배당까지 있을 정도였다

(Boas, 2001; 홍용진, 2014). 이는 서양 중세사에서 그리

스도교도와 이슬람교 간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

스도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은 서로를 이교도로 적대

시하며 전쟁을 이어 가는 한편으로, 서로 공존하며 교역

이나 학술 교류 활동 등을 하기도 했다. 이는 후(後)우마

이야 왕조를 비롯한 이슬람 세력과 그리스도교 제후국 

및 왕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던 이베리아반도, 지중해에서 

그리스도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완충지 역할을 하던 

시칠리아 등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세력은 그리스도교도들이 예루살렘 순례 과정에서 쓴 

돈 덕분에 제법 쏠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셀주크 제국의 대두는 이 같은 예루살렘의 입

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아랍인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과 달리, 셀주크 제국을 세운 튀르

크인 지배자들은 ‘이교도와의 공존’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것이 가져다줄 이익 역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앞

서 언급한,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 아나톨리아반도 등지

에서 셀주크 제국이 그리스도교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셀주크 제국은 그

리스도교도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원천 봉쇄했다(Boas, 

2001; 홍용진, 2014).

예루살렘 순례길이 막히자 그리스도교 세계는 큰 충

격을 받았다. 성지순례는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중

요성이 큰 일이었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성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

회가 ‘Deus Vult’라는 구호 아래 십자군을 소집할 수 있

는 명분을 제공했다(Boas, 2001;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한편으로 예루살렘 및 십자군 국가가 들어선 레반트 

해안지대의 지형은 산지와 구릉지가 발달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사실 방어에 유리한 군사지리적 환경이다. 

일례로 1260년 예루살렘 인근의 아인잘루트(Ayn Jalut)

에서 일어난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스(Al-Malik al-Zahir Rukn al-Din Baybars al- 

Bunduqdari)는 아인잘루트의 협곡 지대로 몽골 제국군

을 유인한 뒤 매복 공격과 화포의 집중사격을 통해 승리

를 거두기도 했다(Kiffer, 2019).17) 즉, 예루살렘과 레반

트 해안지대의 군사지리적 환경은 제1차 십자군에게 되

려 불리한 측면이 다분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제1

차 십자군은 원정 과정에서 보급 부족에 따른 기아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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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며 악전고투를 이어갔고 병력 손실도 상당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슬람 세계, 특히 예루살렘과 레

반트 일대의 지정학적 분열은 이 같은 방어에 유리한 군

사지리적 환경이 방어자인 이슬람 세계에 주는 이점을 

상당 부분 상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아울러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의 이 같은 군사지리적 여건은 십자군 국가

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대 200년까지 지속할 수 있

는 여건으로 작용한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십자군 국

가 가운데 에데사 백국이 가장 빨리 멸망한 까닭도, 다른 

국가와 달리 특히 이슬람 세력과 인접한 영토의 동부와 

남부 일대에 개방된 지형이 분포했다는 사실과 결코 무

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제1차 십자군 전쟁 당시 셀주크 제국과 파티마 

왕조의 각축전이 벌어지던 장소이었던 예루살렘과 레반

트는, 시나이반도 너머의 파티마 왕조와 북쪽의 셀주크 

제국 및 룸 술탄국, 그리고 아라비아반도의 무슬림 토호

그림 2. 십자군 국가의 영역과 지형

출처 : World History Encyclopedia, ‘The First Crusades and the 12th-Century Latin East(Outremer)’ 웹페이지.

주 : 본 지도 자료는 비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이며, 출처 웹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보라색 영역이 에데사 백국, 

회색 영역이 안티오키아 공국, 주황색 영역이 트리폴리 백국, 황색 영역이 예루살렘 왕국임. 회색 빗금은 제3차 십자군 전쟁 과정에

서 수립된 십자군 국가인 키프로스 왕국(1192-1489), 회색 바탕 위의 분홍색 빗금은 동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아르메니아계 이주민

이 세운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공국(1080-1198) 및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이 나라가 승격하며 형성된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

(1198-13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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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리적으로 분단하는 입지조건 또한 가진다. 이는 

이슬람 세계의 지정학적 분열과 더불어,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의 방어병력은 물론 예루살렘과 

레반트를 노리던 파티마 왕조의 군대까지도 각개격파하

고 예루살렘 수복 및 십자군 국가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

던 지리적 배경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V.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해석

앞 장에서 살펴본 상기한 내용을 통해 도출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스케일별 주요 요인과 행위자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에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 원인, 과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다. 

첫째, 봉건혁명이라는 전성기를 맞이했던 서유럽 스

케일은 인구증가, 경제발전 등과 더불어 몰락귀족의 증

가와 같은 봉건혁명이 초래한 모순에 시달리기도 하면

서 그 힘을 외부로 방출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강력

한 이념적･종교적･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세속군주 및 봉건제후와의 경쟁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 같은 서유럽 스케일의 행위자와 요인은, 비록 교리

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교 세계에 속했던 동

로마 제국 아나톨리아반도 상실과 이에 따른 이슬람 세

력의 팽창 및 위협 증대라는 동로마 및 이슬람 스케일의 

요인, 그리고 셀주크 제국의 대두에 따른 예루살렘 성지

순례 기회 차단이라는 예루살렘 스케일의 요인과 상호

연결되면서 서유럽 세계가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

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쇠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강대국에 속했던 동

로마 제국 스케일은 각지에서 모인 봉건제후, 기사들로 

이루어진 제1차 십자군 병력이 체계를 갖춘 군대로 조직

화되는 스케일적 요인을 제공했다. 서유럽은 봉건제가 

지배하는 지리적 스케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십자

군은 각지의 제후, 기사, 수도자 등이 모여 이루어진 병

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열망이나 현실적 이해

관계와는 별개로 명령체계를 확립하고 보급체계를 정비

하며 조직력을 굳히는 데 한계가 따를 소지가 컸다. 동

로마 제국은 비록 아나톨리아반도 수복 이후 십자군에 

표 1. 제1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4대 스케일 및 각 스케일별 주요 요인과 행위자

스케일 주요 요인과 행위자

서유럽

- 봉건제의 성숙과 봉건혁명에 따른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변화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증가

  ∙귀족층의 분화와 몰락 귀족의 증가

-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위기

  ∙서유럽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권위

  ∙귀족, 봉건제후 등과의 경쟁 속에서 빚어진 교회의 부패와 타락

동로마

- 지정학적 여건에 따른 외침의 지속과 이에 따른 영토 축소, 국력 약화

- 아나톨리아반도의 상실: 국력의 극심한 쇠퇴와 국가 존망의 위기

  ∙국가의 핵심부 상실 및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외침 노출

  ∙아나톨리아반도 수복: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지원 절실

이슬람

- 아바스 왕조의 분열‧쇠퇴와 튀르크계 셀주크 제국의 대두

  ∙이슬람 세계의 영역 팽창

- 셀주크 제국의 분열과 시아파 파티마 왕조의 수립

  ∙셀주크 제국 영토: 룸 술탄국을 비롯한 토호국으로 분열

  ∙파티마 왕조: 셀주크 제국과 예루살렘, 레반트를 놓고 대립

예루살렘

-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된 성지 

  ∙그리스도교의 교리상 매우 중요한 성지이자 총대주교좌

- 셀주크 제국의 대두에 따른 예루살렘 성지순례 기회의 차단

- 산악과 구릉이 발달한 예루살렘 및 레반트 일대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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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기는 했지만, 십자

군 병력이 집결하여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적･시간

적 여건을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자국군 병력과 군수물

자까지도 제공함으로써 십자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

을 주었다. 즉, 서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제1차 십자군은 

동로마 제국이라는 지리적 스케일을 바탕으로 온전한 

군대 체계와 조직을 갖출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동로마 제국은 서유럽과 달리, 어디까

지나 성지 예루살렘이 아닌 아나톨리아반도 수복에 주

안점을 두었다. 즉, 동로마 제국과 서유럽은 십자군 전

쟁의 촉발을 주도한 스케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전쟁의 목적 및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는 상이한 관점을 가진 스케일이었다. 두 스케일 간의 

이 같은 상이한 요인과 행위자는, 제1차 십자군이 제1차 

십자군이 레반트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악

전고투하며 적지 않은 손실을 누적하는 데도 영향을 주

었다. 

셋째, 제1차 십자군 당시 이슬람 세계는 겉으로 볼 때

는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지정학적･문화지리적 스케일

이었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변화와 분열을 겪고 있었다. 

우선 셀주크 제국이 대두하면서, 이슬람 세계는 아랍인 

중심의 스케일에서 튀르크인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스케일로 변모하고 있었다. 게다가 셀주크 제국의 대두

는 이슬람 세계를 아바스 왕조와 같은 통일 왕조가 지배

하는 스케일이 아닌, 파티마 왕조라는 시아파 스케일과 

수니파 셀주크 제국이라는 수니파 튀르크계 스케일로 

분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셀주크 제국 역시 강

력한 중앙집권적 통일 왕조 스케일을 이어 가지 못하고, 

룸 술탄국 등 다양한 하위 스케일로 분열했다. 이 같은 

이슬람 세력 스케일의 변화와 분열은, 외부로 세력을 발

산할 단계에 와 있었던 데다 셀주크 제국 및 튀르크인에 

대한 공포까지 퍼지기 시작했던 서유럽 스케일의 행위

자, 아나톨리아반도 수복이 절실했던 동로마 제국 스케

일의 행위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성지이자 지

정학적･군사지리적 요지라는 성격도 가졌던 예루살렘 

스케일의 행위자와 상호연결되며 제1차 십자군이 성공

으로 이어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넷째, 성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의 성지였기 때문

에, 셀주크 제국에 의한 성지순례 기회 차단은 그 자체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스케일적 요인이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셀주크 제

국 스케일과 파티마 왕조 스케일을 지정학적･군사지리

적으로 분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한 데다, 방어에 유리

한 지형을 가진 스케일이기도 했다. 이는 이슬람 세계 

스케일의 변화와 분열, 힘의 발산과 팽창이 시급했던 서

유럽 스케일의 상황 등과 같은 외부 스케일적 요인 및 

행위자와 상호연결되면서,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 정

복에 성공학 십자군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전쟁 이전에는 이슬

람 세력의 스케일에 속했던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에, 

4개의 십자군 국가라는 새로운 지리적 스케일이 형성되

는 스케일적 변화를 야기했다. 십자군 국가는 이슬람 세

계의 지리적 스케일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십

자군 국가는 십자군이 주축이 된 만큼 서유럽 세계와 밀

접한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서유럽 국가와 교류하며 이

슬람 세력의 대두 이후 쇠퇴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서유럽, 지중해 등의 스케일에도 변화

를 가져 왔다. 그런 한편으로 십자군 국가는 십자군이 

주도한 만큼 서유럽과 관계가 깊었지만, 서유럽과 거리

가 멀었고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등으로 인해 서유럽

과의 육상 교통로를 통한 연결에도 제한이 따랐던 데다, 

최장 2세기 가까이 존속하는 동안 그들의 영역을 완전히 

그리스도교 문화권으로 바꾸는 데도 실패하는 등 서유

럽과는 엄연히 차별화되는 스케일이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Blaydes and Paik, 2016). 나아가 제1차 십자군 전쟁

으로 수립된 4개의 십자군 국가는 에데사 백국이 1150년

에 멸망하고 1187년 예루살렘 왕국이 아이유브 왕조에

게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등 부침을 거듭했지만, 한편으

로 이슬람 세력의 발흥으로 인해 쇠퇴했던 지중해 무역

의 부흥을 가져오는가 하면 본래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

던 키프로스가 1192년 제3차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십자

군 국가인 키프로스 왕국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등 동

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등의 스케일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또다른 스케일적 요인 및 행위자로도 작용했

다. 요컨대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예루살렘 

등의 스케일이 상호작용하며 일어난 제1차 십자군 전쟁

은, 십자군 국가라는 새로운 지리적 스케일의 형성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서구 세계의 지리적 스케일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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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에 기초한 지리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시도하였

다. 이를 통해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서유럽과 

동로마 제국 스케일, 십자군의 침공을 받은 이슬람 세계 

스케일, 그리고 제1차 십자군의 목표였던 예루살렘 및 

십자군 국가들이 세워진 장소인 레반트 해안지대 스케

일의 여러 요인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련되고 상호작

용하며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다중

스케일적 해석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상이한 스케일의 다

양한 요인과 행위자가 상호연결되며 일어났고, 통일성

이나 조직력을 갖추기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도 다분했

던 제1차 십자군이 조직력을 갖춘 뒤 남하하여 악전고투

까지 거듭하면서도 결국 예루살렘 점령에 성공한다는 

전쟁의 과정과 결과 역시 이 같은 다양한 스케일의 상호

관련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처럼 다중스케일

적 맥락과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전개되었던 제1차 십자

군 전쟁은, 십자군 국가라는 새로운 지리적 스케일의 형

성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서구 세계 전체의 스

케일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십

자군 전쟁은 서구 세계의 다양한 스케일적 요인과 행위

자가 상호연결되며 일어난 다중스케일적 전쟁인 동시

에, 서구 세계의 지리적 스케일 재편까지도 불러온 전쟁

이었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은 그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종교전쟁이나 침략전쟁, 또는 완전히 실패한 

전쟁 정도로 제한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적지 않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한층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 같은 논의에 토대한 전쟁사

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전쟁사에 대한 이해와 논

의를 심화하는 데 의미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후

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만을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

는 제2-9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해석이나 성찰을 제공하

지는 않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접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2-9차 십자군 

전쟁과 중요하게 관계되는 십자군 국가의 영역 및 스케

일 변화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재조명

한다면,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전반에 대한 지리적･다중스케일적 이해를 더한층 

심화･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중스

케일적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현실적인 

문제와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서유럽, 동로마, 이슬

람 세계 등 큰 스케일의 행위자와 요인을 위주로 다루었

다.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다중스케일적 재해석이 이루어지려면, 이들 스케일 외

의 다양한 스케일에 대한 지속적인 다중스케일적 접근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註

1) 트리폴리 백국의 트리폴리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

도인 트리폴리가 아니라, 레바논 트리불로스의 옛 

지명이다.

2) 십자군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 ‘croisades’

는 십자군의 어원을 잘 보여 준다.

3) 니코폴리스 십자군이라는 명칭은 이들이 1396년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군과 격돌했다

는 데서 유래했다. 니코폴리스는 오늘날 불가리아 

니코폴시이다.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니코폴리스 

십자군은 오스만 제국군에게 참패한 채 와해하였

고, 이는 훗날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는 물론 헝

가리 일부까지 영토를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다

(Kranzieritz, 2020).

4) 보수파 성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뒤 화

형당한 진보 성향의 보헤미아 성직자 얀 후스(Jan 

Hus)를 추종하던 가톨릭 신도들이 만든 그리스도

교 종파로, 그 신도들은 후스 전쟁(1419-1434)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쟁취했다. 종교개혁기의 루터

파･칼뱅파 개신교와 달리 보헤미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지는 못했지만, 종교개혁의 선구

라고도 평가받는 후스파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개

신교의 한 종파로 인정받고 있다(Fudge, 2017).

5) 일례로 Xiang(2013)은 이주 문제를 주제로 하는 

문화인류학 연구와 관련하여, 이주지와 정착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론인 다중지역 문화인류학

(multi-sited ethnography)을 넘어 이주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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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스케일적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다중

스케일적 문화인류학(multiscalar ethnography)

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6) 물론 제1차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십자군 구성원

들이 죄다 이런 유형의 인물은 아니었다. 일례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주요 지도자이자 트리폴리 

백국의 창건자이기도 한 툴루즈 백작 레몽(Raymond 

IV de Toulouse)은 백작 작위를 가진 고위 귀족이

었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세력가이

자 부자였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7) 카노사의 굴욕은 흔히 중세 서유럽에서 교회 권력

이 절정에 다다랐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여겨지지

만, 실제로는 복잡한 요인이 얽혀 일어난 일이었

다. 하인리히 4세는 왕권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국령 내의 제후들과 충

돌했고, 가톨릭 교회의 사제 서임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교황과도 대립했다. 이런 가운데 

하인리히 4세와 대립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

들은, 자신들과 공통된 정적을 가졌던 그레고리우

스 7세와 제휴했다. 제후들과의 제휴를 통해 정치

적･군사적 힘을 얻은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인리

히 4세를 파문했고, 종교적･정치적인 정당성에 치

명타를 입은 데다 국내 제후들의 지지까지 잃어 

정치적으로 고립된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 백작 

마틸데(Matilde di Canossa)의 중재 아래 교황에

게 사죄하며 파문을 취소받을 수 있었다. 카노사

의 굴욕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11세기 서유럽에

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 제

후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

인리히 4세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Seibt, 1987, 차용구 역, 2013).

8) 로베르 기스카르가 지도했던 노르만 세력은 19세

기까지 명맥을 이어 간 시칠리아 왕국의 토대가 

되었다(Loud, 2013).

9) ‘지하드’는 본래 분투, 끈질긴 노력 등을 뜻하는 

아랍어 단어로, 이슬람교 교리에서 지하드는 성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금욕, 

봉사, 헌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Mulyati, 2019).

10) 무슬림 간의 전쟁과 살육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

의 교리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은 

튀르크인 등의 이민족 용병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이들 이민족 용병 세력이 

아바스 왕조에 반기를 들면서 아바스 왕조가 쇠락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Latham, 2011).

11) 칼리파가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최고지도자의 

의미를 갖는 데 반해, 술탄은 정치지도자로서의 

군주를 뜻한다.

12) 서기 300년 무렵 아르메니아에서 형성된 그리스

도교의 분파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칼

케돈 공의회에서 확립된 교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

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날 아르메니아의 주류 종교

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단이 아닌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로 인정받고 있다(Corley, 2010). 

13) 룸 술탄국의 ‘룸(Rûm)’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으로 로마라는 뜻으로, 이 나라가 동로마의 핵심

부였던 아나톨리아반도에 영토를 둔 데서 기인하

는 명칭이다. 룸 술탄국은 사실상 독립국에 가까

운 위치에 있었지만, 건국자 쉴레이만 1세가 애초

에 술탄이 아닌 샤(shah)를 칭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셀주크 제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룸 술탄국을 ‘셀주크 룸 술탄국

(Seljuk Sultanate of Rûm)’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Peacock, 2006).

14) 동로마 제국의 황후 아일리아 풀케리아(Aelia 

Pulcheria)의 소집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칼케돈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과 인성이 별개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교리

를 확정했고, 이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

하거나 신성과 인성을 완전 분리 또는 합일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교리를 가진 아리우스파, 네스토

리우스파 등의 비칼케돈파 그리스도교 종파는 이

단으로 규정된 뒤 몰락하거나 소수 종파로 전락했

다(장준철, 2021).

15) 칼케돈 공의회로 수립된 그리스도교 5대 총대주교

좌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이며,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외에도 몇 개의 총대주교좌를 더 설치･운영해 왔

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은 로마 총대주교

좌의 총대주교일 뿐만 아니라 초대 교황인 베드로

의 후계자로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 역할을 하며, 

로마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가 속한 

동로마 제국 간의 알력 다툼은 동로마 제국이 교황

청과 결별하며 정교회를 세우는 동서 교회의 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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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장준철, 

2021).

16) 성서에 등장하는 대천사 가브리엘과 동일한 천사이다.

17) 아인잘루트 전투는 몽골 제국의 원정 과정에서 몽

골 제국군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이자, 거듭된 

정복전쟁 끝에 작전한계점에 봉착해 가던 몽골 제

국의 원정이 실질적으로 막을 내린 계기라고 평가

받기도 한다(Kiff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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